
혜켈 갱치철학에서 샤랑의 의미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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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논용에서는 에g외 ' .. 기 선R여 지직(Esrly ι'heological WfJ(씨gsb 

g. ~'8I "7liit.i2 잉싱피 그 용영- 예 니티닝 시잉의 외이와 역”에 대잉 에’ 

의 주장을 고~"고지 힌다 이 호기의 지직에서 ~.~ 시잉§ 이싱끽 김 

정 지이외 의지 우잉꾀 유언의 r리. 극혹‘ 수 있는 지융싱의 근거‘ 보 

앙디 이을허 에.~ 시잉에 기인 ~"흩세기 어에서 E대혀 개인에 외빼서 

유지엉 수 없는지. 논잉여연셔 근대여 쭈셰의 g잉예 대힌 그외 톨‘흩 요 

여쭈교 잉디 '"잉 ~，을R 엉신피 그 훌영- 은 *기 에. ~"예 이g 셰효 

웅 이에의 가늄싱톨 시시‘ 추고 잉다 ‘갱이 시g피 획관를 에세!I ol~에 

근거힌 정""흩셰. 용 .. "디비E 메이니스I의 잉엉이나 노흩히는 *생어 

의지에 잉각인 잉치g용에. 요에잉다는 미므크스쭈의지 .. 의 에여파는 g리 

흘 롤용에서는 시잉이 ”갱의 *기 엉띠에서도 씨 ' '''에서 용요언 의이외 역 

”을 .，~디를 ~~~호‘ 것。 다 궁극혁으료 용 논용용 근대의 염~~ 도 

구혀 ，，~피 시고외 F징혀 영잉으중우터 시앙외 .，식g 보I히고 "~，，혀 

는 것이 에g ’‘’q외 ’정의 정깨에 잉어 l!-"e 흩""다는 엄흩 지쩍어고 
지인디 

쭈제어 시Ø.2대혀 져이 인잉혀 잉리싱 정치융용예 기흑a 

I 서론 

1798- 1'799년에 경져 용 .'1혹쿄 갱신와 그 용영-에서 예g용 사앙에 예언 그의 

성앙파 용석융 세시하연서 아융러 사랑이라는 씩생걱인 유대에 은거언 풍용세가 

근얘적 개인에껴는 어찌서 앙가능한지 엉영하고 있다 (Hegel 1948b , 182- 31}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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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에쟁 용인에 의해 출연외지는 않았지인 이 논문온 에갱이 근대객 개인이 원다 

는 것이 의이하는 아가 우엇인지 그리고 개영 주용의 차인애서 근대성의 용질적 

용갱이 우엇인지용 밝히고자 었다는 정에서 갱악 찌스트료서 중요한 의미용 지니 

고 있다고 안 수 았다 ” 역사척으흐 초기에 예수앙 추종하언 이융에 의에 실현되 

었다고 온 사항얘 기안 한 꽁용씨가 어찌시 근대적 개인에 의왜서는 유지 원 수 없 

는지톨 갱토하연서 에갱용 그러한 죠화와 용일용 용가놓하게 안드는 것이 우엇인 

지 써히고자하였다 

우엿보다도 에쟁용 직갱생 ( Immedi ocy)의 상싱융 근대인의 욕갱으효 규정하였 

다 따라서 예갱익 이 초기 논운용 우소의 r인간용명등기앤흔J이 이후의 져숱융과 

가졌언 싼찌와 유사한 싼계를 나중외 저승용파 갖고 있는데 우 논용애서 양자는 

요두 반성격 사유의 앤칙이 안전앙에 따라 나타난 보다 온갱척인 지식2로우터의 

근대적 개인의 소외용 강조하었다 이런 액학에서 'i-소의 r인간g영풍 기앤응‘과 

에쟁의 -기특교 갱신과 그 운명 온 각각 두 정학자의 사상적 영진의 총냉정용 이 

ε다고양수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특교 갱신과 그 운영-온 형악적 액스트로서의 의미보다는 

에생 청아의 망션에 있어 얻 파갱이라는 차앤에서 다우어져 왔다 기 증 -기특" 갱 

신과 그 운영 옹 에쟁이 인긴얘게 최고의 지쇠온 사랑이어 총쿄척 상징얘셔 그 

얘완적 표현용 핫용 수 있는 지식이라고 냉었언 시기의 저승호서 여겨졌다 기존 

' ) 3로너 (Riclla띠 K_)는 에갱의 ’초기 신여객 저작J 영용앙 서용에서 끼특쿄 정신아 

1 용영 융 r갱신 연상학J의 앙깨 가정 지송액으로 영양용 이잉 저f로 ，，~ 있다 

2) 않옹 에영 연구지용이 예정의 꺼옥" 갱신와 그 용영 & 주호 E예외 사회 경셰쩍 싱 
셰 .. 0)예하허는 예정의 시도라는 차갱에서 논의하고 있다(Plant 1983: lukác:s 1975 

Dickey 1%7) 융8 예겔이 사혀 소유 연계가 지에하는 은얘 세져야 사랑사이외 강용에 

주욕었언 것용 사싱이치인 이후에 상여Sι갱치안 에갱에저 샤씌 소유는 E대액 주‘’i 

"갱짓는 안생적 인'1성외 흉장피 깅용 연"* 갖고 잉다 따라서 에걷의 기욕" 갱신 
피 그 웅명 이 지니는 청야객 의이는 E이척 주세의 용갱과의 얘경이라는 쳐앤에서 보 

다혀징하깨 이예잉 수 있다고 앙수 잉다 

3) ‘기"" 정신꾀 그 울영 •• i>영갱으로 에서 에경 형@에 얘@ 이에와 붙석& 시-"~언 

악지호는 쩌에서 언~，， 3호너 우카시 융앤E 외에 야당스(Aψn‘ "") 아에내리 
IA‘πri 1980) 엄 l'(α Ien 1979) 빼리스(Hani‘ 1993: 1"η1 ， Pt으우찌 (M.찌sc 1%0) 

유어 (Mure 1965) 에잉허 (T，‘ylor 1975) 카쑤므안('"ωIWlII 19(5) 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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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애 따르언 이후 에갱온 사랑이 추상석인 근대객 앤칙용융 안혹시키거나 자 

아와 새계외 진정한 화합융 성취함얘 있어 근용걱잉 한째가 있용용 인식하고 연저 

직\'l의 정악(H냉;eI 1977) 그리고 다시 개녕의 갱어으호 완싱융 바꾸재 원다 ” 
온 논운얘서는 에켠의 보다 성육딩 후기의 갱악에서 사땅의 의이 측 에챙에재 

사랑의 경엉파 후기의 성슛왼 용피적 사고 잊 청학세계는 어떤 판계용 갖고 있는 

가용 경토하고자 힌다 에쟁 철학의 땅전에 대한 기촌의 연구둥온 지긍까지 이 문 

깨에 대에 영다은 판싱융 보이지 않았다 일푸 연구자흉용 예갱 청학이 후기로 가 

연서 사랑얘 대한 안싱용 상실하였다는 갱용 강조하고 있으여(Kroncr 1948: Cu llcn 

1979 : Marcuse 1960: Planl 1983: SOIOmOn 1985) 다흔 연구자융온 사항의 경영과 갱 

악의 원계는 얘우 요효하다고 주장하고 잉다 (Harris 1984 , 15- 37: Henrich 1997 

V에녀찌 1992) 용용 에갱 X신이 초기애 보여중 최요의 지식으로서 사랑에 대안 

강죠훌 우갱하고 사랑에 대한 개녕객 이혜용 추구한 것옹 사섬이지안 그러나 이러 

한 에쟁의 얘도가 싫에서 사랑의 의이와 역항에 대혜 의이하는 바가 우엇인지 아 

직 환영하재 규앵외지 않고 잉다 요건대 쩌얘서 언급한 악자응용 에쟁의 성*현 

갱학적 이혜애 대혜 언g하연서도 그의 청학에서 사항이 수앵하는 역안과 그것의 

의이애 대에서는 씬심융 요이지 않l 있다 ” 
개녕 청학으로의 안션얘 있어 예갱이 직판적 지식용 어였다든지 또는 직싼파 개 

녕의 싼계용 용영하재 제시하지 않앙다는 주장용 그의 갱악용 이에하는에 애우 싱 

각한 운찌융 야기힐 수 있다 에톨 등어 고대에서 근대적 꽁흥셰호 또는 가욕에서 

시민사회호의 ‘3회얘 대한 에쟁의 용석에는 -협용과 가정- 또는 -재생산

(Benhabib 1996 , 25• 4 : O'Brien 1996. I n-208 )이라는 여성격 가치와 앤리의 연중 

엉석 상심이 있었다는 일련의 에이니스트 악자률의 비완용 정당화하는 금거가 원 

" 에갱외 지혀 앙정에 대에서는 ‘찌 ￡엉켜 직한피 경영하고 r정신엉상’'b* 당생시킹 

"'"년외 소에 ‘영상여객 애기 에 얘언 예리스의 농의" 창죠잉 갯 (H~‘ 1993) 아흩 

러 바이져(Beiser 1993. 1 -24 )와 !리히 (H=ic키" "이) 그리고 아이내려 (Avi‘:ri 1 9!삐톨 

장죠앙것 

" 에의혀으후 아녕스(Cìeorgf; Adams )는 이 용1。‘ 주a아연서 예갱 n에 얘언 에석예 

있어서 아아도 가장 용이8고 중요앤 용찌가운애 하냐는 직싼아 사고 정엉]이 지칙앵 

위 신이추외와 앙리주의의 ~.에 얘한 품찌 라고 역영하영다(Adams 1984). ot을려 

이런 아영스의 잉상에 주용하고 자기 나용의 얘안을 셰시언 억자로는 억7'l(~nce 

Dõckcy)가 잉다(Dickcy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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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잉다 。1"의 주장에 여르연 에쟁의 후기 저작에셔 사랑옹 인간의 시척인 상용 

구성하는 가촉의 져언원 영억에 국한원 뿐 정치 용용씨의 진정언 토얘용 이'1-는 

것옹 이성이다 그리하역 에챙얘게 사장과 직완격 지식옹 상의 언 과정으료 인갱 

영 수는 있지인 경국 사랑옹 상 위에서 상용 사유하는 개녕적 지식애 의예 대세외 

어 진다는것이다이 

그러나 우리가 에겔의 ‘기특교 정신싹 그 운영 융 종 더 연일하게 갱토뼈 보연 

이후 에생의 안싱。1 직완얘 잉각한 청학과 사랑이라는 직징척인 유대에 기안 한 

종용얘g 녕어섰다 하더라도 이 초기 저작에서 사랑에 부여한 의이와 역힐용 양 

의 차원에서 경E 포기원 객이 없다는 생용 확인항 수 있다 에갱의 판싱이 인간외 

의지에 의혜 안등어지고 이성에 기언 한 공동써 그리고 칙관이 야닝 깨녕얘 기안 

깐 정악으호 땅천혔다고 얘서 그가 앤드시 사양이라는 직완혀 지식용 포기혔다고 

생각양 이유는 없다 요히려 조화와 용일의 지식으호서 사랑옹 야욕 우의식혀인 

원천이지안 세계에서 자신의 죠화와 용일융 실현하혀는 은대적 의지의 앤션으호 

냥아 잉다고 항 수 있다 ，.언 초기에 예쟁 자신이 생각었언 것 보다 이 높용 차씬 

외 지식융 찌용하는 그의 양성원 힐악 얘계는 이려한 사항의 지식용 얘셰하지 않 

는다 오히려 에첸 자신이 기특교 정신과 그 훈후얘서 극용하고자 었언 사땅과 

이성의 깅용 요순파 갈용용 이후에 풍장한 그의 성숙원 쟁획이 다용 아닌 연협하 

고 추상적인 끈대척 힘리성의 훈영객이고 여피쩍인 경파률로우터 사랑용 오호하 

고 요존하려는 지냥한 노력이었다는 정용 시사에주고 있다 요컨대 -기욕교 갱신 

과 그 훈영 에 대한 보다 연영한 경토와 얘석용 용예 사랑과 이성의 온정척인 오 

순파 강등의 용제와 더용어 에챙이 어영재 사랑용 이에했는가용 고항에 용으료써 

우리는 그의 완성윈 청학씨째얘서 사랑이 갖는 의이와 역항얘 대예 종 디 적정한 

이혜에 도당 힐수있융것이다 

6) 에갱의 생악이 사랑의 "정에서 。 성 의 e정으효 년"t다능 정i 강죠하능 에석용 또 

@ 비판여 앙려주의의 "갱에서 자신의 셰깨."초에가는 추세라는 깨녕흩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에1 에셔용 강쩍하깨 잊양칭에 준다( Koþe 1969 : M~ 1960 

Riedtl 1984) 이에 대에 억키(Lwrena: Didι，)는 에갱이 초기외 Itomo nli，’@ι라는 찌 

녕융 -'-，)하지 앙양훌 톨 아니라 이톨 어엉깨 ，...，~“‘=，*고 하는 E애척 싱1와 

죠화시영 수 찌는끼 고인하업다고 주장한다(Dictey 1987) 억키야 유사언 !’갱에서 아 

E크스주의，'"의 에씌용 이연힌 악자로는 '1앤스혀 (Bienens‘lock 1985)융 장죠앙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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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안생적 앙리성에 대안 에킹의 비판 

궁극적ξ호 계용객 앙리주의용 수용하였지안 에겔온 -기옥쿄 갱신파 그 웅영 

얘서 오늘날 우리가 도구객 엉리성 이라고 우g는 것의 부정적 정과에 대한 비딴 

적 성창융 보여주고 있다 -기육교 정신과 그 훈영 융 겁영양 사기얘 에쟁응 아칙 

쩨용주의의 셰한잉 사고용 지양힐 g생척인 연중엉석 인식에 이프지 웃었기 예웅 

에 당시 계옹주의의 지애석인 경향얘 강한 안강용 갖고 잉었다 。1 초기의 논훈에 

서 예쟁용 계용적 이성융 주호 정걱이고 판죠객인 근대 파악의 원정으호 이예하였 

다 기용객으로 이것온 옴으로우터 언어지고 세찌와의 식갱적인 대경애서 벗어나 

파악적 원창자의 냉갱하고 중컵적인 태도용 지양하는 안성척 사유앙 욕갱으g 하 

는 사고이다 또한 이것용 ‘사실-얘 대힌 정적이고 ‘중링색인- 판단이라는 원생애 

서 세예용 기혹하는 사고이다 그리고 이것옹 나중에 예생 자신이 정영적으로 요 

성 ( VerstaιJ)"이라고 우용 샤E이다 

"'1륙교 정신과 그 운영 에서 에생온 딴성적 앙리성이 권리안융 강죠하는 사회 

의 원자용혀 사고 그리고 공용씨의 근거용 정링하지오 옷하고 용흥씨의 의이도 

이에하지 옷하는 정양와 일정하게 연완되어 있다고 보았다 에생에 따르연 션영사 

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올 수 있는 것셔렁 샤고와 존재용 e온적으효 용리시키지 

않앙다는 의미에서 정(떠)안성쩍(f're.n:lkctive )이다 천용사회의 용리 갱서는 자연 

적인 도억과 개인의 장갱얘 기안하고 있다 용 용라 질서는 그융 존재의 연장이었 

기 예문에 그에 대엉 존중과 헌신옹 앙륙적인 것이l 안성척 사유의 대상이 아니 

었다 그러나 근대적 개인에재 안성적 안리생이 퉁장하게 되연서 우리는 사고와 

존재 자야와 윤리적 성세 사고하는 추상적 자아와 구쩨걱인 개인융 구용하게 되 

었다 금대의 써호훈 정치 공동에의 토대는 예갱이 역사걱으로 고대 흐아에서 나 

타낭다고 용 -추상적 자。F이다 윈허가 。l 양게 -감정 없는 비갱신객인 용일

(Hegel 1956 , 288 )에 은거하여 앙선앙얘 따라 지연옹 도억적 정서얘서 자리톨 잉고 

양았다 

사고와 존재의 이허언 반성적 구g옹 은대의 파악척 업리성애 정도원 홈스와 호 

크 형용 근대 정치껑여자률의 처숱에 장 나타나 있다 근대 파악의 대상으효 간주 

외는 고엉원 근대객 *1는 요직 자신의 욕망파 기호에 따라 앵흥하는 존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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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다 이 근대적 자of는 이허얻 정녕융 요현항으호써 그리고 용갱세계에서 자신 

이 씬하는 것융 성취앙으호써 자신용 성엄한다 더육이 이러한 정녕용 용갱칙으호 

각 개인의 고유한 l훌갱으호 이에되는대 예냐하연 더 이상 자연온 선용적인 사회에 

서쳐명 개인의 사회적 갱셰생의 앤천으로 간주핑 수도 정엉핑 수도 없기 예용이 

다 따라서 소유용 용뼈 세계 속애 자이용 와협하는 것용 근온적으료 개인의 고엉 

객 앵외호서 타인과 용유항 수 없는 자아의 개명성에 대얻 쟁대척 주장인 것이다 

이것이 사객 소유의 온정인 용시에 사적소유가 어영계 자기반성적 자아와 경앙되 

어 있는지 보여주는 특갱이다 

용흔 추상씩 자야에 기안 힌 사회에도 용일이라는 깨녕이 존재하기는 하지안 그 

것옹 기용칙으료 자연과 외적인 싼계에 있는 순수하깨 사고 속에 존재하는 켠려 

의 씬칙에 여}등 개인의 갱엉이여 개녕척 용일일 얻이다 전용 사회 그리고 한숭척 

도억과는 대조칙으로 근대객 개인의 용성얘는 개인용훌 묶어 즐 수 있는 강정의 

내적인 유대와 강용 것이 존재하지 않는아 이재 용성옹 개인의 고유한 륙갱이나 

육망으호서 이에되게 외었다 에쟁옹 고대 호아얘 대뼈 언g하연서 -로아는 그 갱 

신의 대상파 소유 그리고 향유톨 가능케 하는 정신적 씬션융 갖고 있지 않다-고 

쭈갱하었다(Hegel 1956. 311-12) 고얘 갚아인융얘제는 개인이 셔오의 권리용 존 

중혜야 힌다는 갱의의 개녕온 있었지안 타인에 대얻 의우용 성설히 수앵한다는 정 

엉용 근용객으호 낯선 것이었다 개인용 다흔 개인외 권리훌 존중하기 위혜서 자 

기 자싱의 권리용 찌한하였다 용용 이러한 갱외용 용얘 영흥이라는 요황혀 앤리 

에 입각한 융리정 구성앙 수도 있지안 에갱용 이용 -적대객 영동" (Hegel 1948b 

218)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이에는 항상 다흔 개인의 이혜와 구용되고 영앤한 긴 

강관계애 잉다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생취앙 수 있는 것옹 진갱으호 꽁유 

g 수 있는 우엇인가용 용언 용힐이 아니라 기껏핵야 큰용척으호 구용되는 자기이 

에의 균영이나 중욕얘 지나지 않는'* 

에앨에 따E연 반성적 앙리성파 앤자회원 갱치객 공동세강외 완계는 종교혀 <f 
핀에서 유대인률이 신와 인간용 용리시킨 것과 유사하다 산용 다흔 세계에 종재 

하며 지상의 현 세계는 유얻하요 용완전하다는 유대교의 완녕옹 자연용 반성적으 

호 용리시켜 추상적 앙리성의 한정얘서 이혜한 경파이다 n 이러한 원정용 자연파 

7) "71εa 갱신파 그 웅영-에 나타닝 유얘인예 애얻 예갱외 잭대걱이고 ‘1양적인 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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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재용 유언하고 제안원 것으호 악에 용 수 없으여 보연생의 원녕융 잉존 

하기 에왜 보연성융 연설 너어에 존재하는 신얘깨 우샤혜야 한다 이령제 안성척 

앙라생옹 고얘 호"1얘서와 갱이 인간과 인간의 용리 타인파 자야외 용리얘 긴일 

하게 연싼외어 있으여 또언 우얻한 것으호우터 유한힌 것용 용리시키는 경갱척 요 

소이다 

더욱이 유대인등이 자아의 보연적 또는 신생한 옥연용 연설올 녕어 선 정대적 

혼재얘게 후사하고 그표부터 용 엉파 영령에 욕총’1'1 예푼에 에갤온 유대교가 고 

대 그리스얘서 개인의 존재 안애 용영의었언 엉과 존재용 용리시킨 것과 영업하재 

연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액라얘서 에캘옹 이션얘 기욕쿄용 성중성옳 이유 

로 "1완한 것과 "1산가지로 유~"용 자아로우터 온 것이 아닌 자야얘재 낯선 위 

로우터 주어진 엉얘 혹총하도욕 강요하는 싱중성의 종교 비자유의 종교라고 보았 

다(Heg<이 ,,...) 
당시 에갱용 자유라고 하는 은예척 가시에 융우해 있었기 예용에 싱중성 흑 자 

。}의 외우호쭈터 주어진 냉얘 대해 이연걱인 얘도융 해하였다 고대 그리스에 대 

한 이상회에도 용구하고 또안 반성적 사고의 부정씌 결과에 얘한 그의 원싱얘도 

용구하l 이 시키에 에쟁옹 안성적 사고가 자유의 원리와 일정하게 연완되어 있다 

는 정용 얀정하었다 부갱척 의미에서 안성적 사고는 개인용 &리척 실얘용 용해 

경엉양 수 있는 용일로부터 용리시경지안 이러안 장리는 용시에 자유와 얘앙의 효 

과용 가져왔다 자연스렁께 &리적 싱씨의 영양융 앙아 안성적 사고 없이 융싼써 

정 그것이 요구하는 "1흠 따르기호다 개인옹 이찌 우엇이 정당힌 것인가용 와인양 

수 잉는 @리척인 이유와 근거훌 찾아야안 한아 자연척 지아에 맞선 보영성 흑 

'\>상적 자아와 그열융 경앙시키는 국가의 추상적 g엉성에 대한 로아인용의 업칙 

과 언신용 에갱이 보기얘 권리와 공용얘의 근거가 되기에는 우종언 것이었다 ” 또 
안성격 @리성의 원칙에 대힌 그의 일안적인 적얘강외 표현。I~고 힐 수 있다 -기욕교 

정신과 그 용영-용 전환기억인 성격융 지닝 져슬"셔 여기서 예경용 안성석 사고와 사 

칙 소유톨 우정앙 수 없는 석씨호 인갱하연서 유대"가 이와 u칙으로 연g의어 잉다 

고 u 에우 우경액인 시각용 갖l 있었다 이후에 예정용 잉생혀 사고와 샤적 쇼H 

정대갱신외 역사걱 션깨에 잉어 붙기여@ 쳐갱으호 이에하새 외연서 유대인툴에 예언 

격대적인 얘H 거우세 잉다 역사에서 유얘인의 역앙예 얘언 에경외 시각용 에에서는 

Hege1{ 19Só， 321 )용 갱조양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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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 "-연색인 것융 초염색인 정대걱 존찌에게 후사하는 유대인흩의 얘도는 지유용 

쪼기하는 것파 다용 야 없었다 

초기에 예생용 칸드의 철학 흑<1 그의 도억객 이성 개녕이 근대척 자。}에게 자 

융성파 용일의 보다 의이 깊옹 토대훌 제공항 것이라고 기대었지안 결국 한트의 

입장 자셰가 반성적 항리성의 용영척인 성격과 깅일하게 연안외어 외다고 8단하 

게 되었다 성1로 칸트는 자아 안에 이성파 감갱이라는 새로운 구용용 도잉하게 

왼다 예정얘 따흐연 칸트의 입장용 인간 영혼의 주인융 외우에서 내우로 바꾼 것 

에지나지 않는다 

얻연으호 ’구스종의 샤언 요피가 국기를 지애g언 증세 유영의 가톨익 성 

직자 그라고 정쿄도와 다흔 엔연으로 자기 자신의 의우강얘 여라 앵용하는 사링 

간의 '1이는 전자가 자신용 노예 ... 안ε 안연얘 후자늠 자유용다는얘 입는 것이 

아니각 션자ξ 자신의 주인응 자쇠의 의"에 갖고 있었연 안언에 후지는 자신의 

내우에 두었으여 용시에 그 X써의 노예이기도 하었다는 것이다 (Hegel 1948b 

211 ) 

"'1육교 정신'1 그 용영-에서 예쟁용 이영과 강정 밍와 존재 자아와 타자 우 

한과 유한융 구용하는 안성쩍 앙리성의 근본적 안게톨 극욕한 수 있는 개인의 자 

융성과 갱'1척 꽁흥세의 진정한 근거용 앙고지 하였다 그리고 예쩔용 그러한 극 

욕의 가능성융 다용 아년 샤앙에서 방견하제 핀다 우려는 이 초기의 논용에서 에 

갱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안성적 힘리생의 한계흩 극육앙 수 있다고 생각었는지 

그당서톨찾용수았용것이다 

1II 반성적 압리성의 극륙으로서 사랑 

-기옥교 정산파 그 운영-얘서 에쩔용 사랑용 반성핵 사끄융 녕어서는 가장 gε 

단계의 지식으로 보있다 에컬이 보기에 사랑용 보다 깅용 종재 반성척 사고가 스 

'1 '액샤엉악j에서 에킬용 *상객 권리외 앤씩이 ζ01톨 세국으호 연요시쳐 정국에능 타 

강와 에‘에 이르게 혔다고 이‘9하였다{Hegcl 19S6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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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호 흥용 증언 용정격인 용일융 인식양 능쩍용 갖고 있었다 

1m년대 후반 에갱용 그의 요센 친구인 ‘더링의 종일성이흔얘 칙갱적인 영양 

용 안깨 원다 옐링 그리l 당시의 냥안주의자흥과 이용어 ’더연옹 은대의 계용 

주의칙 사고톨 녕어 계용주의의 반성객 앙리성의 우정적이고 용엽적인 경과용 극 

꽉하고 그 주장이 지닝 영앙씌 정양융 안혀중 수 있는 지식의 진정힌 연천융 찾고 

자 하었다 이러한 노혁이 그의 용영성 이용에서 경싱융 옛재 외었는데 ‘ '1 영더 
연의 용일성 개녕옹 스여노자의 실세개녕에 영양용 앙~r:t .9) 영더링의 동일썽 이 

용얘 여르연 세계로우터 양리외어 그것옳 충립척인 외쩍 얘상으로 이예하는 e대 

적 한생용 자연에 흔재하는 보다 씬초걱이고 근온걱인 동일성에서 따생원 것으로 

천극 그것융 타악시킨다 ‘더련에재 주세와 객세의 앤초적인 용힐용 신생얻 것이 

다 그리고 이러얻 앤초적 용일성에서 이R함으료써 그 존재가 구성원다는 것이 

근대적 주1의 죠건이다 

이와 강이 안성적 사고는 그 자세가 주예와 껴세의 분리 개녕와 혼재의 g리애 

의얘 우성원 것이으로 존재의 싱오얻 용일옹 이얘양 수 없다 다용 차인의 놓혁 

씨료용 직완객 지삭안이 이러얻 용일용 이혜한 수 있다 인간 지식의 형태용 취항 

정우그것옹이생파감정 갱신과육씨의 용일용수안혜야얻다 영영파갱온사강 

동에게 이러한 지식용 요직 시걱 천재성용 지년 사암융에재얀 가능한 것이었언 안 

연 에옐용 기욕.，걱 사랑의 경영에서 그러한 칙한혀 지식융 양경하였다 

사영용 그 자씨가 당숱한 -장정-이 야니다 사장융 단순히 -강정-으호 이예하는 

것용 안생척 사고에서 비옷원 것이다 그 요다 사랑옹 기본적으로 정신과 욕얘 사 

고와 존재 의식과 존재 이성과 강정의 조화의 정엉이다 gε 사랑용 개녕의 언 

어요다는 강쟁의 언어로 얀안다 그러나 샤링온 온갱척으호 그 안얘 이성칙이고 

엉리적인 것용 포앙하고 있기 예운에 -"1앙리적-이라고 힐 수 없다 사랑용 안성 

적 앙라생용 초영하는 것이어 안성적 영리성의 운영성으호 인얘 잉어어린 죠씨와 

용일에 대얻 씬초척인 정엉용 채1ι견하고 재정엉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호 주얘와 

찌에의 용연의 극혹이다 

여기셔 우리가 주용얘야 앙 것용 고대 그리스와 강。l i'f융애 의해 지배'1었떤 

" 헨리씨(Heruich 1970)와 예리스(Harris 1993)는 ‘더원이 혹에 -"욕g 정신껴 그 용앵 

，，~ 당시의 에킬예깨 어용영양&주었다고시격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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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애서의 용일파는 장리 에갱이 강조하는 사앙온 안성혀 엉리성애 의한 용옐용 

겪용 후에 오는 새포운 용일이라는 정이다 그리고 그형기 예운얘 사랑용 녕키로 

훈 인식의 용일이다 사랑용 용일얘 대언 자기의식이여 인식 <1는 것이 아닝 느껴 

지는 자기의식이다 그리고 우엇보다 충요한 것응 용영용 혀고 그것융 극북한 후 

에 웅장하는 자기의식이기에 사랑옹 용염 이후의 원리 록 인생척 사유얘 내재원 

자유라는 앤리와 양링앙 수 있다 추상적 자아로서가 아니라 또는 강갱으호우터 

한리원 합리격인 도억적 규영으로서가 아니라 "연척인 종재와 -IH!언 혼재의 보 

다 g용 용일로서 진정으로 인간에찌 우엇이 융용 것인가훌 딴경하는 것이 야로 

사랑이다 이허얻 용영호셔 그이고 반성격 앙리성의 우정걱 운영의 극용으호서 사 

항용 자유야는 앤리의 궁극적 실현이다 씨 이찌 우리는 에갱이 -기욕교 갱신과 그 

용영-에서 찌시한 예수의 가르갱얘 대한 해석& 충싱으로 그가 시장이 인성적 엉 

이성의 용영성용 어영재 극꽉언다고 R았는지 상여보도확 하자 

1 기옥교의 억 01성과 감정의 톰월 

혜경에 따르띤 기특교의 억용 자융생 '1 앤칙 용 개인의 자아 안에서 장용 수 

있는 용'1용의 앤씩융 종충하는 것파 양갱한다 그러나 기륙교의 덕용 개인의 강 

정적 욕양융 억누르연서 내적인 도억용용 고수힌다는 캔트의 사고g 녕어서 잉다 

사앙융 !양혜 우리 존찌의 힘리적 응연응 용용이고 그 외의 요은 흑연에서 강트의 

도억용옳 실천한아는 의이얘서 기욕교외 억용 칸트의 도억의 씬전얻 싱현이다 사 

랑옹 현실적 존재에 대링하는 권쩌의 극용이여 지애에 외존하는 도억의 초월이다 

에옐옹 이러한 억의 개녕옵 억용 사랑예 대한 주판적 성양의 연형-이각고 요 

샤얻 예수의 산상수훈(11< $0πl1OI1 on the Mount )에서 'Il견한다 개인의 강정걱 훌연 

융 '1-갱하거나 억앙하기보다는 억 안애서 보다 용옹 차원의 양얼얘 이르연서 도억 

적 규냉은 실제척이고 살아잊는 것이 원다 이영깨 억용 자아의 의쭈 또는 내우로 

부터 오는 도익혀 영렁애 대한 '1올한 추종이 아니여 개인용 자신의 총써성융 유 

지하는 기용이 자연스염게 유찍한 앵씨호 이끌리재 왼다 싱째호 기독쿄의 억용 

1이 이언 액악예시 예갱연구자샅용 -기를요 정신과 그 &영 흩 초기 에갱외 연중엉 또는 연 

중엉적 지양와 대 II객인 저g효 창고 있다(Adams 1984: Hanis 1993) 



에갱 정치쟁억에서 사캉의 익이와 영양 ' " 

산상수훈에셔 에수가 세시언 영령에 상 g현'1어 았는 안연 반성적 사유의 언어 

는 온겔칙으g 그런 기륙교의 억이 표상하고 있고 성찌호 개인이 경엄하게 되는 

g일융 척정히 요현하지 옷힌다 이러한 기특교의 억& 고취시키는 것옹 다용 아 

년 예수 자신인데 그 X진이 그것의 구1객인 g현이기 예푼이다 따라서 인강이 

억응 싱천하는 것ξ 예수의 영령에 대얻 욕종이 아니악 예수 지}인이 개인의 아융 

약에 -사랑융 11러잉으키고 그용 따르겠다는 자양척인 욕구g 자아내기 예용이 

다. (Harris 1972 애2) 

천용 사회의 융리얘서 엄이 그었듯이 예수얘게는 사랑애의 욕구가 요은 앵외용 

윗안갱하는 용일이다 그러나 특갱 상명에 개잉하재 외는 추상걱이고 영만걱이여 

외적인 앵과는 당리 사당옹 항상 구씨객인 상앵적 액악얘 안용하기 외해 자신융 

앤화시씬다 요든 앵동이 지신과 죠화용 이"고 잉는 용일잉 자아로부터 나오기 

예훈에 사링옹 지얘하는 것이 야니여 외척 영경얘 얘앤 욕종도 아니다 또한 자아 

의 잡갱적 옥연옹 도억적 성헌이라는 영욕 하얘 억암받지 않으여 오히혀 도억적 

성현의 동기로서 적극적으로 포싼띤다 

예윤 5어 충싱얻 경혼 생야。1 란 것옹 단순히 개인의 용앙파 대엄되는 어언 의 

우용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온 상대l앙에 대한 욕구얘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안일 그영다연 경혼 생앙의 충실성이 개인의 지속적인 자의척 욕구 

에 의존하재 원다 아용러 그것용 충실성이라는 도억객 규명과 혹정 개인에 대한 

지속적 욕구사이의 우연적인 상용(보연척인 것아 욕수힌 것의 우연척 조화)도 아 

니다 그 a다는 오히려 자아의 보아 농온 풍영 용 사랑에의 육구로우터 앵용이 

나응다 -이링게 신성한 것얀이 인간의 다양한 측띤 중에서 인간 자신용 총얘적인 

존재호 안읍고 싱재 안드는 짝연융 간짜안 수 있다 요직 전에용 양한 강정 즉 사 

항 안이 인간 온갱의 분영& 악용 수 있다 • (Hegel 194애b ， 217) 사양은 상충하는 

다양한 용구용용 용안하여 도억척 강풍올 혜경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장온 도억적 규척이 지얘하는 융리적 상앙에서 자주 동장하는 다양한 

도익적 외우 사이의 용가피한 충동용 극잉연 수 있다 만일 용씬 아양한 구세적 현 

실 앞에서 도억석 유의 또는 영영이 영대척이라고 주장@다연 갱목 우리는 다양한 

정대 씌 가치용 갖게 되는 역성척인 상황얘 셔하게 인다 그리고 안잉 이 용셰 {} 중 

요한 갱도에 따라 다양안 의우용 사이에 순외융 애김으호써 예정하여 힌다연 경국 

최하외의 의우는 성쟁적으로 악으로 간주핀 수악에 없융 것이다 안연얘 사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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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션세 상땅에 따라 앵용하고 자신용 재언하는 살아잉는 갱신 (Hegel 

1948b, 245)이다 흑정한 도찍적 의우용 정대적인 것으흐 내세우는 정향에 잊서 

우리는 모든 억융 아우g는 살아있는 경송 으로서 -모은 억의 영혼-으로서 사땅 

올 찌시@ 수 잉다 -사랑용 륙정힌 상황얘 잊혀 혹갱얻 억융 내세우지 않고 '1우 

리 용강 다양얻 싼계에서도 연항없는 총셰성과 용일성용 유지힌다 사랑의 외양용 

우한히 연회핑 수 있다 사랑옹 안욕뼈서 강용 모양용 보이지 않는다 사땅용 경5! 

어인 용수안 것예 대링되는 보연척 힘으로 퉁장하는 것이 아니기 예운얘 규혀의 

형얘호 g연되지 않는다. (Hegel 1948 , 246) 이형게 억의 e원용 엉식의 보연성이 

아니라 사랑이 액락에 따라 자신융 연화시키연서 익이 냉산되는 용영원 자아에 

있다 억의 실천융 규갱하고 상양의 다양성융 허용하는 가웅에 앵동융 요구하는 

것용 다용 아닝 이 사랑 용 자아의 용일이다 하나의 정대적 가치얘 호소하연서 

그것융 용정한 상생얘 강요앙으흐써 나용의 권리와 정당성융 지닌 또 다용 절대객 

가치용 부갱하기보다는 진정으호 유력언 ’@위는 삶에서 보연적인 것과 특수얻 것 

의화엉융 g싱한다 

엉파 용구의 0I\t으료서 사땅용 영의 @리적인 내용옹 칭에하지 않는 가훈에 도 

억앙의 추상적인 앵식융 극훌하고자 힌다 사항의 연용으호셔 덕이라는 개녕옹 강 

각적 존찌와 윤리적 앵외용 죠파시킬 수 있는 앙앵용 찾는다 사랑온 칸트의 청학 

이 지닌 도억석 진지엉융 ‘손하지 않으연서 칸트의 오억용 인강화 사킨다 도억 

적 규엉용 도억혀 의우강얘 '1혜서가 아니아 인간 혼재의 자앙객 의지애 의혜 실 

현원다 에쟁옹 이것이 바로 도억객 유엉외 진정한 싱현이라고 양한다 엉외 엉리 

적 내용옹 더 이상 인간 존재에 잊서 흔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허 그것용 사랑이 

표상하는 이성과 존재의 성정걱인 죠화와 용일보서 존재하는 것이다 씨 

2 억합 자아와 타자의 톨엉 

에갱의 주장에 따르연 기욕교외 λ}랑용 또얻 후상척인 사고가 인간융 영어지재 

'" 사양이 어잉찌 영아 혼찌의 용리톨 즉욕하1 되는지에 대얻 성영용 -기응쿄 갱신과 " 

용명-에서 -용영-예 ‘9언 에갱의 논외에서 보다 져세”이깨 져시의어 잉다 이 용껴의'" 

연잉 에영외 잉갱에 대@ 자세@ 예썩용 A떼n‘ (1 984)톨 강￡잉 것 



에갱 갱치갱악에서 샤캉의 의이아 역앙 '" 

안ε 자야와 타자의 용영용 보여층으로써 추상적인 권리의 판정이 지닌 원자흔적 

성향용 극옥앙 수 있다 에경온 예수의 -서호 사형하라-늪 영영으호우터 사캉얘 

기만한 용용애라는 개녕융 앙선시켰다 예수의 이 영형용 다용 사앙과의 싼계용 

규정하는 사랑의 연용￡포서 "<f엔t(Rocαx:ilability )"이라는 개녕용 당고 있다 

여기서 와앙온 권리에 금거얻 정의 개녕이 지닝 온정객인 용영성으로우터의 양 

며용 의이힌다 그것온 예쟁이 -척대적 명동-이라고 우용 것의 1지용 의미한다 

<f앙 상대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연리용 주장하뎌야도 앵위와 감정에 있어 걱대 

적인 안용이 나오지 않는다 <f앙 상얘에서는 -화훌 내는 것조사 엉죄가 핀다 -

(H“g“ 1948b , 216) 타잉에게 화용 앤다는 것용 그로부터 부당언 대우용 양앙다고 

느끼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상용하는 부당한 짓융 하고 싱어 하거나 또는 그에 

깨 자신의 권리용 주장하는 것이기 예운이다 파，t용 타인얘 대하여 우영인기융 

주장한다는 권리깨녕옳 포기 하는 것이다 그예 비호소 인간온 타인융 사랑의 아용 

으로 대앙 수있다 그예 비로소 인간용 앤자적 원찌용극확하고 타인과진정얻유 

대훌느껄수았다 

권리융 넙어서 오등 껴안칙인 것으호우터 자유로와진 영혼용 티인이 지신이 

견리톨 갖고 있늠 얘;111 용격하자마자 용 그 씬혀''''기얘 어링으로써 경국 타 

인으호우터 어떤 갱에도 ':!치 앙용 것이 되기 예운에 "격자용 용서안 아우윈 이 

유용 갖고 있지 않다 。1허한 영용용 상얘 어이한 손상도 가하자 않았으으Q t!" 

소중한 인간앙셰g 회꽉힐 수 잉" 또 우갱까 사랑의 유얘용 가갱 수 있기 예운얘 

타인과 연세은지 찌}앙잉 수 잊다 여기에는 어이앤 칙얘적인 강갱도 갱에인 권리 

용 ~"하기 애한 타인에 대얻 어이한 의식이나 요구도 저영한 연혀외 영억에서 

타인에깨 권리용 주장하는 오안도 흔져하지 않는다(Hegel 1948. 236) 

킨리 세계애 의예 규갱외는 경쟁적인 셰계얘서 누군가 얻 지위용 계속쩌서 차지 

앙 정우 그는 "it-. 12J 욕 타인과의 E용격 인 죠화와 용일용 혼상시키는 일에 연우 

영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연리에 기반 언 갱의 세계얘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X컨의 

권리 주장용 하지 않는다연 이 이상의 용노와 직대강 그리고 요안과 강용 강갱등 

,,) ‘기육쿄 갱생과 그 용영-에서 애정이 샤용하는 상 의 외이는 옹1의 은용적인 용영이 

여 사랑용 의식것인 "잉에서 그혀언 용얻의 .，욕융 외이앤다 이에 얘한 자세한 논의 

는 H.m씨”η x←27)융 쟁조앙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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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존재하지 않융 것이다 자아얘게서 이 '"1안 강갱ξ융 쩌거하게 ‘l연 '1호소 사 

장으호의 갱이 열리재 외고 이려언 사장온 각 개인& 상의 진정한 오융 그라고 타 

인과의 용흥세격인 진갱한 유얘로 이끌제 핀 것이나(Hegcl 1945b. 247)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앙의 개녕이 E대 새제호우터의 도피적인 올리와 연경 

외어 있용용 양견앙 수 있다 사걱 소유응 용혜 자신용 요현하는 앤자화원 근얘척 

개인의 영역에서 이언 사양이 지신의 존재앙 찾는다는 것응 g가능하다 씬지온적 

싼정용 자아와 그피고 진정한 용일의 경엉융 찾훌 수 있는 공용얘의 반성적 분리 

용 이이 전찌하l 있다 안생척 엉리성용 인간용 그가 경엉었언 진정한 죠화와 용 

일g우터 용리시켜 정당하는 일과 같다 사직 소유는 이잉게 안정씬 개인의 용쟁 

의 표현이다 성사 공동 소유라는 것이 션쩨원다 하더라도 -재화에 의한 용용셰는 

단지 사융에 대한 이 사영 또는 져 사링의 견리일 걷이다 - (Hegel 1948c. 302 

308)13) 사랑하는 사랑응이 용일로서 친갱으로 용유안 수 있는 것옹 개인에재 속한 

외적 사용애 대한 안셰일 수 었다 살아았는 한계호서 사랑용 생냉 없는 샤용의 세 

계에 이갱 수 없다 타인과의 안계S 추구하연서 사항용 사적 소유라고 하는 녕용 

수 없는 액 우엇도 공유안 수 없는 타인의 배타걱인 정계얘 우딪치게 되l 경국 

그것으로‘f ε1 용이냐게 인다 

상설원 용일ξ 회혀하기 에얘 사앙온 안성척 사고의 용영척인 앤리아 그것으1 외 

객 표현인 사적 재산용 벗어나 도피해야 영다 고대 그리스 사회얘서 그등의 존재 

8 구성하는 융리객 실셰8 용혜 개인의 용일이 이우어진 것과는 당혀 사랑에 의 
앤 생연용 사적 소유싼계의 깨계얘서 개인의 실셰척 존재 잉에 온냉하고 장재적으 

로 존재하찌 딩다 사랑에 의한 용일융 이우기 쩌에서는 타인피의 진정한 완계용 

온예하고 저얘하는 사척 소유g 찌거얘야 얻다 이찌 예수의 추총자틀이 그 일우 

융 이우었언 세계가 안전히 소유 완계의 지매하에 놓이게 '1었용 원 아니각 사장 

이 X신용 요현항 수 있는 공간도 사과정기 예용에 그러언 씨쩨에 대한 '1싼파 강 

용용 공동새의 온생척인 욕갱이 되었다 용일의 순수성옹 이렇게 도피용 용애 서 

안 보건언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그의 추종자률얘재 。1 이속얻 깨제와 경 

악하는 것융 피하기 위해 야버지홈 어머니상 그리고 포든 것& 써딩 것용 요구하 

17) 얘리스 (Hι꺼s 1993 )는 예겔이 용혜 -사렁에 앙하여. -& "71~.ii!. 갱신과 그 용영-외 잉'i

~서 저슬”다교 주장@아 



예견 갱쳐정야에서 사캉외 의이야 억양 '" 

었다 " (HegJc [948/} 깅6) 

어겠든 초기 기톡교인동용 이정재 도피융 용혜 강양하던 용일용 회욕항 수 있었 

다 이찌 우이는 신의 앙쭉 이라는 개녕에세 에행이 세시한 공통1의 -정갱 에 

대한 성 'g융 용얘 어영게 이혀힌 사항의 용용얘가 가능안지 그여고 그것이 어잉 

재 인간의 재한원 삶에서 이 신성한 정힘옹 요상안 수 있는지 정토해 보도쩍 하자 

3 신믹 왕국· 유힌한것과우엄한 것의 용잉 

기용적으로 예횡옹 에수용 초훨칙 존재인 신의 아용로 이얘하기 보다는 유한과 

우한의 용엘 측 유한힌 세속식 상얘 존재하는 우한한 용영의 앤리가 있~여 그것 

융 용예 우리는 존재의 깊옹 진실과 진정한 의 u1 ii- 안냥 수 있고 찌양용 수 잉다는 

사고의 표상으호서 이에혔다 그러냐 인간옹 고얘 호아 셰계얘서 우한한 것얘 대 

한 어이안 정힘으호우터도 얻어졌용 한 아니아 X진 안얘서 그 어떤 신성한 것도 

찾용 수 없었기 얘용얘 자아 안에서 선생한 것융 인식하게 외는 강장이로서 아융 

러 진정한 사항에 도양하재 예주는 얘깨자로서 예수용 앤었다 

신성항의 구현으로셔 예수에 대한 냉용용 한언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우재하다 

는 느깅 자신이 상 전세로￥터 용이>)었다는 느낌으호우터 다흔 한언으포 유언 

한 형식 속에 존재하는 우한한 원리로서 예수가 상으l 용임용 g상한다는 인식으호 

우터 ，)웃에었다 에앤에게 이는 추상적인 앙'1적 이혜가 아니었다 그보다 깨인 

용 1 신의 정신적 싱연과의 대화용 이에얘야안 힌다. (κ'gel 1948b , 265 ) 잉읍옹 

-갱신융 용한 갱신에 대한 지식 (He찌 1948b. 239 )이여 타자 안의 우한힌 것에 대 

언 인식이나 그러나 그러한 인삭옹 또엔 자신 안의 우한한 것애 대한 인식옹 천제 

로힌다 실셰효 잉응용 설사 자신이앙견얻것이자신의온정이라는것옹인 

식히지 옷하더강도 • 밍는 사캄 자싱 안에 2ν!과 지신의 용원융 재앙정하는 신 

성안 요소가 있어야안 가능하다 "(.legd 1948b , 266) 예수는 우리 각자의 내우에 

잠재하는 존재의 구세적인 실연인 것이다 

에갱온 이와 강용 예수에 의한 사랑의 얘개척 단계용 녕어 -경정- 또는 예수용 

따르는 자응 샤이의 싼천안 앙일용 상갱하었다 이 최용 당계는 에수의 객판썩 존 

재호부터 엇어나 자링융 성취하는 것이다 에수는 -인킥- 또는 -재영성-으호서의 

자신얘 대한 개녕용 인정하지 않았는얘 왜냐하연 -그러한 개낸성의 근거는 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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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 대경되는 그의 존재의 정대격인 륙수-성이기 예문이다 (H，힘 1948b , 271 ) 

강화되어야 하는 잉융의 영아있는 걸양용 위혜서는 어띠한 얘타적인 재영생도 허 

용혜서는 안 외는 것이다 예수가 추구었헌 궁극칙인 판계는 사랑용 용왜 주셰와 

혜예 자아와 타자의 운영용 싼션히 극욕하는 것이었고 이런 개인 상호간의 왼전 

한 용일 송에서 예수의 진정한 의이가 실현되는 것이다 -나의 갱신 속에셔 을 또 

는 셋이 용영되게 되연 나는 그동 7.옹에 있는 것이고 나외 정신 억시 그형제 외는 

것이다 • ( He생 1948b 낀 1 ) 

이와 강용 양일 개녕애 대한 더 구에적인 성영용 사랑하는 사강등 사이의 용일 

에 대언 에갱의 언융에 장 나타나 있다 두 사랑의 긴양이라는 것옹 개녕적 용일 

측 운영원 두 지아의 연슬한 갱엄이 아니라 진정 하나가 외는 것이다 -이는 씬가 

신생하다고 알양 수 있는 상야있는 경엉이다. (He생 1948b , 27 I) 사랑하는사링옹 

다안 유얻한 욕애로서의 개엉성이라는 의미에서 훈리외어 있융 l!'이다 그러나 이 

것조차도 그을옹 사랑의 앵￥|용 정뼈 극욕하고자 힌다(Hegel 1948b , 280) 우리는 

이러한개녕 속얘서 완전언사땅옹푼리와차이의 순간융요구한다는사실융 확인 

항 수 잉다 에옐옹 -사링에 완하여-에서 이생융 용명히 맑히고 있다 사랑용 타자 

와의 차이외 극륙 개연 인칙의 상~ 포기용 가져용다 사장하는 사항융이 상호강 

얘 더 않용 차이 더 많옹 륙수성에 직연하게 되연 그율은 자신올의 더 많용 훌연 

융 재용영하고 보다 더 깊온 사랑용 얀동어 간다 사양온 -상호간의 차이융 찾아 

내어 끊잉없이 용일융 추구안다 가장 개 'H적인 것을이 사랑하는 사링외 손길와 

정용용 용에 전애적인 것으호 경앙원다 이렇게 에서 용영원 자아라는 의식이 사 

라지고 사랑하는 사양동 강외 요든 구용이 없어진다 (Hegel 1948c, 302- 3(8) 우리 

는 여기서 요직 아용다운 킷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긍극적으호 유얻하고 재한적인 

것흩율 얘기하재 되는 용라혼의 사령과의 차이용 양견하재 딩다 에갱의 사랑 개 

녕에서 유엔얻 것용 우한한 것으호 양하는 양8일!’ 아니라 무한한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라서 에생의 사랑 개녕에서 g리걱 사랑용 중요한 역앙융 하는 안연에 

8라용예게 융리적 사랑옹 사랑외 저영한 g현얘 지나지 않는다 

에옐에 따르연 다흔 인간과의 진갱언 호화와 용일의 경엉이야양호 기혹교의 온 

갱적인 갱신이며 예수가 성"'"언 종채의 정쟁이다 진정한 ‘신의 땅국-용 서로 

사랑하는 개인융의 공용셰이여 경묘 다혼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격인 것이 아니다 

우한한 것얘 대얻 정헝으로서 사랑온 유언얻 것 안에 그리고 유언얻 것융 용예서 



‘킹 정씨‘n에서 사랑의 의이와 역‘ '" 

안 혼찌양 수 입는 우언이다 용용‘의 '1 구성띤용 용융 수안에 없는 유안언 존재 
지인 그을용 경앙시써추는 유대는 계속핑 젓이여 야호 이 유대가 요를 유앤@ 존 

1에껴 진리와 외이톨 우여하는 것이다 

기육쿄의 사랑이 이혹앤 용일 이성와 강갱의 용일 자아와 타지외 용잉 우 

한언 것짜 유언한 것외 용일 에 대한 에해외 논의에서 우리는 기를g외 샤링이 

강정용 부정하는 도억흩 권리의 냉갱한 띤리에 외에 우리용 지애하는 앤자화원 

사회톨 세계에시 정신칙 외이용 세거시킨 용교톨 어잉게 극g하는지 획인 안 수 

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석에서 이이 생예외 가능성융 형견하게 잉다 사쩍 소 

유의 셰계와 요씩 자신의 .수성킥 'f이안* 아는 안성척 @리성융 지닝 끼인 앙 

에서 스스호 도의항으로써 사양용 안생혀 사고. 진갱으호 극싹하는‘l 생‘하저 

핀다 사랑용 안성혀 사요에 동용 풍컸융 !’이다 사랑이 극g하고자 g언 안성적 

11라성의 띤라는 사심 지속객으호 그것용 '1유히는 -훈영 .'1도 강용 것이없다 이 

쩌 우리는 사앙파 이성외 갑용에 대언 에갱‘I ~석에서부터 시작예서 후기의 세져 

화원 에캘 청액에 이르게 잉 켜갱용 고앙에 보도육 하자 

IV 반성적 앙리성의 극륙으로서 시형의 섬패 

지당까지 우리는 초기 기꽉쿄의 시링에 끼안 한 장용에가 연실외 샤혀 소유의 

세찌료우터 도찌@으로써 유지영 수 있다는 갱융 따인하였다 타인이 @에 공유잉 

수 없는 자아외 껑예혀 .수성얀。l 흔1하는 이의 강용 사용외 셰깨에는 사랑융 

g연잉 수 있는 풍간이 엉기 예용에 사강용 .. 용하기 위에셔는 도여하는 수야에 

없었다 기혹표적 샤랑짜 사혀 쇼유\'!~가 지얘하는 세계 사이외 질용용 잊몇 억 

>}에 의에 공용세가 사아지껴 잉 주요 앤인으호 지적되었다 14) ot용，} 사앙에 기 

안 힌 '1욕"적 종퉁“5 엄성 셰째와외 대헤으호 인예 언싱 세져외 제약용 받게 

1‘ ) 예. 을어 .，’써의 .앤g는 시잉이 상예i’1 언 이얻 흥연. 강"앤다 。|언 흑연용 

에영이 .'1 “요 갱신끽 그 용영 예서 1시@ 유예잉에 에언 비냥의 연경월 수 ”다 여 

기셔 예톨용 잉* ‘정싱여시켜 샤앙o} 언싱세~~￥티 도피아도욕 안톨 에잉* 유예 

인i에깨 툴리농 것써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경외 천갱엔 의도는 e얘썩 쭈‘의 
용갱융 지끽하'= rt 잊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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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었다 현섣 세1가 오영되고 타악g다고 '1연앵으g써 기륙a인융용 역성객으 

호 그 세져에 엉갱낭 충요성융 꾸여하깨 되었다 그히나 도피냐 의연이 용용에가 

섬찌하게 생 궁극적인 앤인용 아니~다 그런 도여얘오 싼구하고 초71 71욕쿄인용 

용 긍갱척인 상융 상았다 ￥갱객으요 "언 공동셰는 찌아'1 용융소유 아야서 사 

척 소유 완셰의 혐실 세계로우터의 도피라는 욕징용 갖고 있지안 풍갱척으호 보 

연 기욕요인융융 용어주는 예수외 사영용 기도와 빙용 그리고 강앙 홉에셔외 기<<' 

와 더암어 영용의 션짜와 기를요인 상호강외 샤앙율 용에 g잉의었다 샤질 용용 

세가 상예하게 원 선정얻 원인용 근대혀 자아 안에서 사랑펴 안생씩 @리성 사이 

외 강동에잉었다 

도여톨 용에 반성객 엄리성의 용영성와 그것의 외켜 g언인 샤혀 쇼용안져로우 

터 엣어난다는 것용 궁극객으호 융7.농힌 것이었다 반성혀 사고는 현싱 세계8 

지애하는 외적 요소잉 !’ 아니라 여성 세찌외 개인객 상 송 깊숙이 갱￥뼈 있었다 

It 속으로의 갱우 e대적 개인외 자아 온에 얀어난 이 §이원 수 없는 Il!'~가 아 

호 사앙에 기안 얻 용용세가 싣예하찌 원 은용 원인이다 

이이 앙에서 우리는 어찌셔 샤앙이 앙리객 감정인지 그리고 사당이 안성칙 사 

고기 양 수 엉는 상의 '"화" 용잉 '1 정갱언 성언이기 예문에 인성혀 샤고톨 녕어 

션 것이라능 정융 상여보앙다 그영에도 11구하l 안성혀 앙리영용 사앙의 젠찌에 

창여안 추세에게는 여션히 언상호 촌1앤다 안성객 함리성의 엽장에셔 ‘ 예 사 
랑용 이성객 사고와 대링되는 쭈연혀 강갱에 앙와하다 에갱이 지혀”풋이 강쟁 

이 아우리 신성하다 하더라，.-강정에 대언 얀생적 사고외 엉찌는 느낌에 대한 인 

식이여 그 안얘서 앙리척 사고는 <1갱얘 대뼈 사유하지안 양자는 앵에하게 구용앤 

다 (Hegel 1948d . 314) 사랑 용에 이성용 이러한 우적정항 측 사랑이 !간생척 사 

고에 외에 찌얻원다는 것을 느끼게 딩다 안영 사땅이 정셰에 대한 진갱얻 지식이 

고자 힌다영 사랑온 씬엉쩍 사고료 하여긍 죠화와 용일의 경엄훌 느꺼깨 에혀야 

언다 안생걱 사고는 그것이 야기히는 요숱와 같둥에도 용구하고 앙'1 징성외 안 

￥용으호 동장하었고 따라셔 그것용 안드시 생영의어야안 앤다 

그잉다연 사랑온 안영척 앙리싱이 죠화와 용일의 경앵에 이프도혹 하기 쩌에서 

인엉켜 영리생의 존재와 그 추갱흩 어영깨 다쭈어야 안까? 사양용 진리와 사영외 

싱씨에 대한 안성객 이예8 안용시잉 수 있는 ，~냉융 용에 사양외 느껑훌 쩍완화 

힘으호써 이용 실현힌다 옥 사랑용 인삭 가웅한 얘상으호 안드는 것이다 그엉지 



예정 정치갱이에서 샤랑의 의이와 영잉 '" 

않융 경우 사앙의 지식옹 항상 그것용 이혜앙 수 없는 지성의 지식과 경쟁하는 가 

운대 언쩌나 그것에 의얘 세한융 앙얘 잉다 '1생자 강갱융 진정으로 조화시키기 

외얘서는신성힌 것이 흥장얘야만힌다 상 수 없는정신이 g 수 있는 것파 용영 
의어야 한다 (Hegd !948b , 291 ) 에쟁에 따g연 이것이 아료 -인강 정싱의 최고의 

용구인 종교애의 강앙 (Hcg이 1948b. 289)이다 이와 양이 종교칙 대상온 우현한 

존재에 대한 주션척 정엄용 객완화시킨 깅과이다 총교는 사랑애 대한 지식의 완 

성이며 사랑의 싣엄이자 보존인 짓이다 

종교는 상 욕에서 신성힌 것에 대한 정엉융 힐러칙으호 객""한 것이아 그러 

나 우리는 종피용 용예 다용 종유의 이성용 다용다 이것온 개녕적 후성과는 다르 

다 종교적 이성옹 용오의 보언융 용해 요직 추상적 카애고려 하애서안 타자와의 

생잉이 가능한 요은 대상이 사용화외는 만생격 이에의 이성이 아니다 종교격 대 

상옹 -상상에 의혜 (Heg이 ,'"'" 갱9) 만성척 이얘의 카얘고이용 뛰어 녕는 "-다 

놓용 형태의 이성 용 상상적으로 사용원 이성용 용해 안음어 진다 반성객 사요와 

감정의 양연 llc 극용하l 종교적 대상에 대힌 진싱이 이에핑 수 있는 것용 야호 이 

상상적으로 사용원 이성용 용예서이다 

처호의 기욕교인옴에게 종교석 대상온 사랑의 느낌융 직정적으로 잭션화시킨 

것 용 상의 죠화와 양영의 성갱이었다 그등용 자기 주연외 세계 그리고 당정신화 

원 싼계 속에서 그러한 껴완화용 이융 수는 없었지만 종교적인 숭애용 용왜 그것 

융 이용 수 있었다 예수에제서 바로 그러한 종교의 대상용 양견힌 것이다 그는 

용임의 상갱 기흑교인융이 상의 진리용 느끼찌 되는 순수한 상의 상갱이었다 그 

리고 그동이 예수R 그형제 인식하고 "1혹 우의식획이었지얀 자신둥과 예수와의 

용일융 이해안 수 잉었언 것온 아용 아닌 상상융 용예서였다 

그허나 초기의 기특쿄인융용 예수의 용견파는 거피가 언 그의 재영성에 주옥였 

다 안성적 이혜용 용해 그동옹 그용 자신용과 운리딩 존쩌로 이얘었지안 사랑용 

용에서 신성얻 것과 인간적인 것 업과 존재 자아와 타자의 용일g서 그의 진정언 

존재g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가 축제 되자 그동옹 -그가 오ε 것용 우멍 속 

으호 가져강다.- (He양 I 1948b. 29 1 )는 안성적 이예얘 기인 한 잉용 얘문얘 앙연자심 

하였다 그이냐 사랑의 직판& 용해 그§온 축옹 후에도 예수의 신설온 그둥과 앙 

깨 잉다는 갓융 느끼재 ‘l있고 부한안 예수에게서 그융의 진갱한 종교의 대상융 

형경하게 씨었다 사장용 바로소 예수에게서 X씨의 용영의 껴싼회원 오슬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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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었다 (H。생 1948b , 292) 

예수의 무안용 정신과 싹세의 진정한 용안의 상징이여 온경씌으호 욕수로서 유 

현언 인간의 극용이다 예수의 진실용 상과의 용일 유한힌 것과 우"힌 것의 용 

일 현세의 상과 신성얻 것의 용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옹 유한한 인간 공동예 

의 살아있는 유대 속얘 실현되어겼다 에수 자세가 신과 인간 정신파 홉씨의 용일 

。1라기보다는 그것용 요성하기 예용에 유한한 예수는 용어야 한다 인칙찌호서 에 

수 개인용 궁극적으로 용영의 촌째가 아니파 사랑의 용일로셔 반성격 사l에 의 

혜 부여원 용영핀 깨영성융 녕어서는 전껴의 갱신으호서 유한한 풍용씨에서 상아 

가는 존재이다 용용예의 개연 구성앤동온 예수으l 증용'1 부앙융 용얘 이러한 진 

싣용 깨당게 의었나 우"한 에수는 공동세 구성연능융 요다 농용 진리 용 싼정한 

사랑에의 지식으호 이끌어 주는 용일외 거욕한 상징。1 외었다 

그러나 종교적 숭매 시장의 지식의 찌완화는 실중적 경향 용 기독교인응용 묶 

어주는 외적인 유대호서 이얘되는 정양용 갖고 있다 역성칙으g 이전 설중척 경 

양용 부용적으호 기특쿄 공동얘의 성공의 산용이다 아융려 이언 정향온 사랑의 

공동셰용 유지항예 있어서의 또 다흔 용갱적인 어허용 록 규요의 문찌용 찌기하 

재 원다 우리는 이이 진정으호 안천원 사땅이 어영게 다자와의 차이용 극혹하게 

외는지 상여보앙다 그형께 양전원 사땅의 격영항과 양천항옹 공 그것이 타인에게 

는 얘타객이고 우앙싱하다는 것융 의이언다 욕 그런 사랑온 소수의 사랑얘게 재 

한핑 수밖에 었다 그러냐 기륙교인의 의우는 그런 사랑융 확대시켜 보다 않용 사 

링융 기육교흐 개충시키고 기특교 공용‘로 이끄는데 있다 규요가 를 깅안도 앙 

유원 상융 상 수 있고 -용용의 정신-융 경엉힐 수 있겠지안 그러나 대우훈의 정우 

사랑의 정신보다는 얘화의 장용 소유와 용홍의 욕g추구리}논 현성척 영요에 의존 

하게 왼다 초기의 기욕교인툴온 샤랑의 경계 밖의 안용에 창여앙으호써 용용애 

의 앤리g서 사랑의 정신융 손상시키는 일온 엉었다 그러나 장용씨의 규오가 커 

지연셔 구성원 개인의 차이흩 보다 놓용 차잉으로 용양시형 수 있는 가능성이 종 

어흉게 되었다 -사소한 이에 성격상의 '1이호 인혜 사랑용 이융와 중오호 연하 

게 앤 것이고 이어서 신파의 당정이 잉어나재 영 것이다" (Heg이 1948b, 38 1) 이러 

한에엉융피앙수잉는유일한깅용 -소극쩍이고땅전의지 않용사랑 혹 이욕최 

고외 상이지안 왼얘의 상얘호 그대흐 냥아있는 사랑" (He에 1948b. 3S1)얘 의존하 

는 것이다 사랑에 의한 보다 놓용 용일에 -울욕-"기보다 욕수용 표현의 가놓성 



에행 정시정획에서 사랑의 외이의 역앙 ' " 

에서 얘찌얘야안했다 

기육교인율의 사랑이 더 。1상 안션하지 않고 상에 대한 연순언 느생에 어용었기 

예용에 용용셰의 규오가 커징얘 여라 그률의 사랑옹 정정 더 우쩍해.:0.1 :il 한기§ 

잉게 외었아 이영재 양션의지 웃언 사랑응 기욕교인융호 하여긍 용웰의 근거와 

앤천융 외부얘서 찾도욕 안툴었다 사랑이 기옥교인융 사이의 원션한 화한융 가 

져오지 옷했으므로 그용옹 흥동세용 경앙시킬 수 있고 그 얀얘셔 오등 샤당에 대 

엔 사항의 확산융 찾용 수 있는 또 다용 유대용 핑요표 혔다 (에0"야 1948b , 294) 

이러한 유대는 그동이 순수한 상징으로 이혜한 역사적 존재호서 예수의 -셰용적 

실얘"(Hcgel 1948b. 293)었다 기욕a인동옹 예수의 개앵성 그의 앵헤 그의 중융 

얘 대한 기역에 집야었다 그흩옹 사땅에 대한 인식의 기준으로서 예수의 억사적 

사실척 요습얘 엉얘이지 않고는 사링의 진실얘 대얻 01신용 유지힐 수 없었다 우 

활안 예수가 극용하고자 혔언 정신과 육씨의 대업용 오호언 양셜잉어인 장액 

도 없는 하능의 우한성과 한계와 제한이 안연@ 현세 사이의 충간" (Heg'“ 1948b 

293 )으로서 간주하려는 정향얘 어용재 의었다 당순히 자신률융 경앙시켜주는 사 

랑얘신애 그률온 종교적 대상에서 자신응용 정속시킬 수 있는 사실적인 실세 그 

동 오두의 지도자이자 스승융 양견하게 원다 그려나 이 신성한 존재는 그용에재 

주어진 것 낯선 갱신 외우의 지애자영 양 그융 자신의 용갱도 자유의 진갱한 성 

현도아니었다 

에쟁에게 사랑에 기안 앤 완계가 1간성적 앙리성의 힘에 잊설 수 있용 안증 강혁 

힌 것인지는 운영하기보다는 요호언 상태호 냥아 있다 -어떤 형얘의 상도 지성얘 

의에 객앙화외어 그것의 대상g로 우미정죠힌 사실효서 이예핑 수 잊기 예용에

(Hegel 1948b 갱，) 샤양의 외화 혹 앙리혀 사고에 대얘 사랑의 의미용 표현하려 

는 어인 시도도 왜곡염 수 있다 안성객 사고는 온경척으로 사랑융 이얘형 수 없 

다 나중에 에갱이 r엉생악j에서 주장혔듯이 -사랑온 오성이 얘견항 수 없는 

기땅 은 오순이다 (Hegel 1972, 158A) 이 후기의 져숭에서 사랑온 경혼식 가촉의 

재산 궁극적으로 자녀융에재셔 예판적 요현용 찾용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안 여 

기에서도 안성쩍 엄리성용 사양과 안욕<f재 핀다 가축의 용리적 외에 는 자녀흘 

에재서 이언 안성척 안리성의 앤에의 방견파 그것의 엉적인 인정으호 인얘 야기외 

기 예용이다 (H，양 " .η 177) 더구나 강정쩍 차띤에서의 정대적인 혼재에 대한 

지식으흐서 가쪽의 사땅의 유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취원 앙리적 지식에 의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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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궁극적으로 그 갱당성융 중영양 수 있융 앤이다 

지긍까지 상여 본 아와 강이 에쟁옹 기욕교 공동세의 와에얘 있어 종용셰의 크 

'1" 중요시 하연셔 사앙의 진정한 공풍’에는 소규오의 안천딩 사항의 공동셰이어 
야 한다는 것용 용영한 안연 r엉갱악J에 따료연 사랑이 예소한 수 없는 더 깊옹 

석대강온 다용 아닝 안성척 사고의 척얘강이다 이는 기특교 정신파 그 운영-얘 

서 찌시원 안성적 항리성의 양전이 공용애의 훈영에 갖는 앙의애 의예 운영하게 

드러난다 초기의 기륙교인을옹 부안한 예수에재서 사링의 에완화 딩 모습융 찾았 

다 그동응 이러한 상갱의 진싱융 구씨화 원 그융의 사랑으로서 。1해앙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이 그형게 한 것용 단지 그§이 우리보다 명 지적이었기 예용이다 그 

상징이 보여주는 성스~H: 것과 인간적인 것외 경함의 죠01앙 욕 예수의 용체와 

우앤성의 칙정적인 연경용 기욕교얀흩얘재는 안성적 합리성의 낮온 수훈의 힐정 

으호 성영핑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음응 동양적 정신예 영향융 앙고 있었다 그훌 

얘재는 정신과 육씨는 완전히 용라원 것이 아니었으여 。}주 극소수의 것인융 지적 

인 대상으호 강주하였고 따라서 아주 극소수의 것인용 지척인 대상으로 냥겨 놓잉 

다. (He용el 1948b , 297) 그동의 상상역온 우잉언 예수에깨서 정신과 육세 감정과 

혜원성의 용인용 앙견앙 수 있었고 따라서 안이적인 자아용 안중시컴 수 있었다 

그허나 그§에께도 신치 인간의 싱정상의 용언이 혼재g으며 여라서 양지 샤이의 

용잉에 대힌 인식옹 잉시객인 깃이었다 총교에 대언 강앙 삶의 죠화와 용일융 느 

끼끄자 하는 잘앙용 여전<1 냥아 있었다 최고의 풍속에서도 가장 정.，하재 구 

성핀 사링융 양어넣는 영혼의 양용정 속에서도 이러한 강양용 항상 개인척인 것 

잭싼격이고 인격격인 것에 칙연하게 왼다 자신의 아용다용 강정 깅온 곳에서 이 

러한 잘땅용 느끼는 사영흩옹 에수가 개영적 존재이기 예운에 그와의 경앙용 영 

원히 용가능한것이었지인 그와의 걸합융강냉하었다" (Hegel 1948b , 300) 

초기의 기욕교인캉이 경엉하게 인 산과 인간의 끊잉없는 강동파 안욕온 기옥쿄 

의 역사에 정정되어 았으여 그융의 의식 속얘 신응 다양얻 오습으로 예호는 우 

효객으호 예표는 적대적으로 예로는 우싼싱하재 동장하었지인 연세나 그는 대 

영적인 존재였다 인간의 지객인 놓릭이 앙정항애 여라 삶 속의 정신적 진리용 보 

지 옷하는 부웅양옹 에수랴는 종교의 대상에서 정신적 진리응 보지 옷하는 우능항 

으로 안천하였다 상정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안욕옹 안성쩍 사고로 인하여 그 상 

쟁이 정신이 결여원 사g이 원 때 까지 더 강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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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애완화의 실예와 그것의 실중걱 정향얘 얘안 에겔의 이와 갇옹 성영용 

사땅이 은대에 와서 칙연하게 원 더 싱각한 운찌는 안성적 이성파의 대걸이라는 

정용 보여주고 잊다 사랑용 안성적 앙리성의 부갱적인 용영성용 극용하려 하었지 

안 결코 싼전하재 극꽉하지 옷했다 오히혀 안생걱 엉리생이 사랑으로우터 엇어나 

자링하게 되연서 존재의 깊옹 진리용 이혜한다는 것이 g가능하게 생으로써 사장 

옹 반성척 W리성융 극용앙 수 없재 외었다 。}율러 ' 1 인성적 이성이 은대적 주세 
에 대혜 갖는중요성으로인예 우리는안순히 그것융부정힐수도없게 되었다 

V 검론. 사링， 의지， 그리고 에킹 엄악의 과예 

우리가 지긍까지 상여 용 기옥'" 용용씨의 훈영옹 근대적 자아 안예서의 사랑 

과 만성척 힘리성익 금용척인 강동 그리고 않옹 상실용 수안얻 사랑에 대한 안성 

적 언리성의 승리잉 인영하고 았아는 의이에서 비극적으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에앵얘게 이런 강용차 안성걱 엉리성의 승리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의 용 

용쩨라는 개녕에 동융 융리기는 했지인 에옐옹 사형외 진리용 g기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직껑적인 형식융 포기엉용 앤이다 이재 사랑온 그 융양정이 피었고 상용 

회욕하고 그것으1 근용적인 용잉옹 싱엄하는 것옹 의지 (W川) 의 용이 되었다 

예정이 의지라고 하는 근대석 왼리와 우딪히재 원 것이 바로 -기옥교 정신파 그 

운영 얘서었다 의지라는 개녕용 자연ξ로부터 사고의 반성적 장리 사회의 윤리 

척 실세요우터 개인의 운려 그리고 자진(Self.이cnnination )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항께 둥장했다 r냉정악j에서 에쟁옹 의지용 아시 엉개의 능썩인 것서영 사고와 

웅이혜서 생각얘서는 안 되여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힌다(Hegcl 1이2. 4) 

왜냐하연 의지는 앙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개녕에 의핵 정당아원 개인의 자 

기주장이기 예운이다 사랑얘 기반 안 건속파 유대에 유혜하게 보이는 사적 소유 

애 대한 자아의 주장옹 그런 의지의 최초이자 가장 용정적인 요언이다 따랴서 이 

후의 저승애서 에생용 그런 의지암 인정하였융 원 아니랴 정대쩍인 것의 영 양식 

으오 수용하게 원다 정대적인 것옹 차이와 욕수의 g현 그것의 한 양식으호서 

사객 소유 - 웅 포싼해야 하여 에갱옹 이용 -앙응 화앙과 비화엉 사이의 회앙이 

다. (Hegel 1948b. 312)라는 언긍융 용혜 요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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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행이 자용성외 원천으효서 샤랑의 원혜융 중요시 하였고 근대적 자아 

안에서 이생과 자연의 운영율 극용하려 했다는 갱용 고허힐 예 인안 상의 용가여 

성의 논리얘 의에 또는 개인의 자연적 능력융 실현하기 외얻 영요에 의얘 안등어 

진 의지라는 개녕융 외얘 그가 사랑의 개녕용 ''''1혔다고 보기는 어려윷 것이아 

(Wood 1990) 그보다는 요히려 사랑응 이후의 써작에 퉁장하는 의지외 훈흉외 얘 

후에 장채적으호 존재한다 r갱신현상악j에 웅장한 껴판적 세계와의 용일로 향하 

는 용건 외식의 추진력 싼당혁파 양심의 화앙의 성취 r엉쩡학」애 동장한 사걱 소 

유와 그것의 현현애 나타낭 근대켜 의지의 표현 세계 속에 자기 존재의 와신융 애 

한화항 의지의 영요 시민 사회 용의 개인이 지닝 타자와의 용일에 얘한 욕구 퉁 

모은운동용용의지가이미 그자신의 용래의 외미애 대한강엔신녕 X신융을러 

싼 세계 잊 다흔 개인과의 장재척 용일얘 대한 강한 신녕용 갖고 있옵 예 찌대로 

이혜핑 수 있다 그리고 이러얻 신녕온 사랑에 대한 지식용 전제로 얻다 지긍까지 

우리가 상여 온 바애 따르연 사랑용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 그리고 지아와 무 

한한 앤리와의 용일얘 대얻 지식이다 

이렇게 의지는 처용부터 사랑얘의 지식파 자신융 용라시켰지안 사싱옹 우의식 

적으g 사땅에 의예 추용원다 그리고 예견에 따르연 이허한 사땅의 전재가 아로 

역사의 과정이다 억사 용얘서 전개 51는 이 과정용 셰송적 자유의 형식융 연 인 

간 이생 • 인간의 갱신 속에 존재하는 총교죄 앤리의 산* - 으호서 종요의 앵헌 

이다 이영제 혜서 정신의 내객 상파 연쉰 세계 사이의 용일치가 혜소되는 것이 

아 "(Hegel 1956. 335) 

이러한 주장용 구쩌화하기 위혜서는 예쟁의 후기 저슐에 대안 보다 자셰하고 구 

세적인 검토가 명요하겠지얀 우엇보다도 지긍까지의 에갱갱악얘 대한 연구가 사 

실상 이 '1얻 주장용 잊잉갱얘 주고 았다 않옹 에갤 연구자융옹 에갱 갱악에서 신 

앙파 청억의 싼계에 얘뼈 원싱융 가져왔는데 이러한 정양용 보다 세흔객인 용찌에 

완싱용 가진 연구자률에 의에서 간와되어 왔다 (Fack.e이leim 1967: A띠= 1984 

Co’,Ieston ]971: HouJgale 199 ]: Jlleshcke 1981: Shanks 1991 : Dickcy 1987 

Bienenstock 1985) 그러나 예정의 초기 저작에셔 후기의 저작껴지 사랑의 의미와 

역양융 갱토하는 것옹 예쟁의 정학에서 정대적인 것의 경헝객 기안용 이에하는데 

이아지 앙수있는의이 있는작엽이 핑 것이다 

비욕 지연 완껴상 더 이상의 논의용 진얘하기는 공강하지안 우션온 사땅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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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악J .J!~ ’역사청악j얘서 추상적인 안생적 함리성 그리고 그것에 기싼 한 정치앙 

극용힐수있는기반융이우고있다는정용지적힐 수있융것이다 추성적 권리의 

논리적 운제정융 이이 인식언 예정에찌 그것의 극욕옹 운수하게 이성적이고 안생 

적인 것이 아니었다 운영히 추상적 권리와 그얘 기싼 한 사고얘는 ’엄청약j얘 이 

어 r역사정'1，애서 에쟁이 극켜으료 서숭한 논리켜 오숭이 존재한다(Hegl“ 1956 

279: Hegl“ 19η 82- 105 . 229ι.2lO ) 그러나 현설적으호 개인의 존채의 차앤에서 

이는 단순얻 논리 이생의 사링의 정엉용 천째로 힌다 후기의 에갱 청악용 걱정히 

이혜하기 위혜서 우리는 그가 기욕교의 사랑이 추상격 권리의 앤칙과 그 기저에 

혼얘하는 추상적인 한성적 사고에 의에 지애원 로아 세국시대얘 웅장었다고 잉았 

다는 사실에 유녕앙 영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옹 그것이 에 

생의 사고얘 잉어 중요한 요소인 기륙교적인 션찌영 강죠하기 예문이 아니랴 그가 

초기 기륙교 공동셰의 근용 앤리로서 파악한 사항이 그의 후기 저작에서 반성걱 

앙리성의 원갱약 사척 소유판계얘 기안 한 사회용 극욕하는애 명수적인 요소잉용 

시사얘주기 때운이다 1)) 영자가 보기애 에쟁 정학에서 사랑옹 반성적 앙리성의 운 

영성에 대한 궁극적인 극욕온 아니지안 여전히 그허한 극욕융 위한 토대로서 은 

대척 의지의 원천으호서 의이와 역앙융 갖고 있다 

사땅이 금대객 의지의 잉천이여 세계와 진정한 양일용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의 추진력이라는 주장용 또한 의지에 얘한 예앨 청학의 진갱현 의도용 밝혀주 

늪에 기여안 수 있올 것이다 의지항(Wi11 ing)으로애 그리고 컨리 라는 형얘포 자 

신융 껴싼회}앙으호써 사랑온 1ν!의 장재씌 앙리성융 외적형태 혹 근대적 정치 

흥동세의 냉과 찌도호 안흩어앤다 따라서 종교적 대상에 대한 사링의 애완화와는 

당리 이 경우는 앙리혀S로 그 갱당성용 잉충항 수 있는 찍한화 안생적 @리껑에 

의해 지속적으호 외앤받지 않는 섹완야가 핑 수 있다 그라고 이애 이러한 애완화 

의 엉리성융 이얘하는 것옹 종교가 아니랴 청악이다 에쩡이 이후애 앙전시켜 예 

나에서 영링과의 혐조용 용혜 "'"년 소해 -현상학걱 위기" 동장얻 써오용 정'1 
세계에서 쩡학온 추상걱 합리성의 한계에 구송되지 않있으여 그 성격상 용정적으 

로 연중엉척이었다 이 새호운 째계는 한성척 사고의 한계용 보여주연서 보다 높 

") ’영영학J에서 사양옹 기등~가 아니하 '1인의 가혹에서 찾융 수 있다 여기셔 흉이호훈 

것용 안성걱 사유에서 .)옷원 끼인주의용 ;옹용하기 위에서 찌인용 그i외 상혹에서 사 

캉의 정앵§ 가져야 한다는 에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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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차엔외 엉리걱 지식용 양얻 양천핵 훈용 약얘서 안성척 판껑용 지양하였다 에 

옐옹 이 새로훈 갱아융 용혜 안성적 사유가 사장파 샤랑의 찍한화에 딩지는 해협 

융융 극혹함 수 ~었으여 반성객 사유의 지양(A 깨ebung)용 용예 그형재 항 수 있 

었다 이형재 얘서 우리는 끼흠교 정신과 그 운영-의 판갱얘서 용 안순혀 사고의 

영역얘서 화함융 찾겠다는 아앵의 액하이 아니라 삶에서 화영의 진갱한 앤천으로 

서 사랑의 정헝용 긍얘인의 정신융 지얘하고 잉는 추상적인 안성적 사고의 부정적 

인 영향으호부터 -"-호하고 보존에야 힌다는 정악앙에서 에갱이 청따에 우여한 중 

요성용 이얘힐 수 있융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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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tl"rT 1. 

A R eview of the Mea ning and Role o f Love 

in H egel’s P o litic a1 Philosophy 

Yo n g -Chan Kim I SOOJ NaIiooaIlX1i'.9에 

This aniclc examines Hegcl's vicw of Jovc in nι야끼 깨eologic이 Wrilings 여이αlmi， 

Ïhe Spiril 이Christian“y ω찌 Its Fatc.- when: I!c saw Jove as a basis of autonomy in the 

modem self ‘셰 이，~떠 O앤n:ome the divisions bclwoen reason and eπl(l(Ìon， self ar잉 -

fi" ι x잉 infi씨tc. The anicle 여so ex.amines H얘이 S 여야mα in the e!‘，'~ α>me 10 grips wilh 

why a community of Jo\'e cann이 b"‘Jstai no.'d by modem i얘ividu써ls . Consideration of 띠S 

잉say is seen 10 bc 에띠~lc becaιg 이 thc insighl il of“rs inl0 thc MIUπ 이 "" """"'m 

S씨jocti‘lity. E‘Icn more 1m띠1aJltly “ ilim잉 a difTcrenl perspeçtivc on the mature Hegel 

coo띠ry to the fcmi!이 st vie‘이 Heg，“ 잉 basing his polilical communily on a π_ili이 " 

exclusivc of love and imuition. and the M“"잉 vicw of him as buil이ng Ihe poli‘ι.1 

∞mmun，’ uαJIlIhc abstracl Iabouring will . this anicJe argues f.。‘ the ongoing importanee of 

Jo\'e in Heg，ιs mature polilic퍼 φ ∞oφy. Funhermore.;1 ω양".， ili이 "" ‘，"， m~α@‘ 

and preserve the k.nowledgc 이 lovc from the cclipsing e f(.κts of a narrow instrumen 띠 

π:asontng was an =n…띠1 mOOve in tt‘ ""、、~Iopmc nl ofκ:ge1" s rnature philoso야t에 syslcm 

K.y‘OnJS; Jove πKJdem sclf. rcf1ccli\'e ralior띠ity ， polilic어 community. christianit) 


